
~ 편집부장의 글 

열네 번째 제주소피아의 

편집을 끝내며 

09학번 강 7디 승 

이렇게 열네 번째 제주소피아 ‘바람’의 펀집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철학과에 입학했던 신입생 시절， 철학에 대해선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 

은 턱수염이 수부룩하고 괴짜이며 철학이란 학문은 왠지 이상， 

꿈만을 좇는 학문일 것이라고 저 흔자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철학에 대한 펀견을 깨버리도록 도와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선배들이 만들었던 아홉 번째 

제주소피아 洲Thy?’입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 ‘다 똑같은 사람이 

구나．’ 느끼며 철학도에 대한 펀견을 깼었고， 두 번째로는 윤용택 

교수님이 가르치시던 「철학의 기초』 라는 1학냔 전공필수과목의 

교재에서 나오는 한 문단， 

“철학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그것들은 전 
통， 관습， 유행， 제도 등일 수도 있고， 상식과 과학에서 받아들이 

는 지식 알 수도 았으며， 이 데올로기와 종교에서 말하는 신념 얄 

수도 있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이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철학이란 학문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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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횡설수살이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철학의 대중화’를 위 

해서는 우샨적으로 대중들의 철학에 대한 편켠과 산입견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보시는 여러분도 졸업학우들의 주변의 얘기， 사회이슈 

를 주제로 정하고 쓴 논문과 교수님들의 글， 저희 재학생 학우들 

의 경험담 등을 보며 철학과 철학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 

내시길 바랍니다． 

제주소피아를 만드는 동안 편집부를 지원해주신 학과장님을 비 

롯한 교수님들과 조교누나， 그리고 논문을 제공해준 곧 예비 졸 

업학우님들， 그리고 후기를 제공해준 후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주신만큼 제가 뭐 하나 제대로 대첩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분과소개는 이번 제주소피아에서는 없애게 되었는데 질주와 에 

듀소피아의 역할을 이번 학기에 다시 정비하고 새로운 분과의 살 

치 여부를 확인해 내년에는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속의 바람이 정말 바람처럼 

휑하니 사라져버려도 살아있는 한， 계절이 순환하듯 어떠한 다른 

바람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마음속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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